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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Tarkozinsko-Chegodaevskaia(석유), 우글레고르스크(유연탄)

카자흐스탄 | 알티우스(석유), 숨베(석유), 테식타스(동)

터키 | 오스마니예(크롬)

알제리 | Issaouane(석유)

짐바브웨 | 망구라(동)

모잠비크 | Area4(가스)

콩고 | 마딩고(석회석)

잠비아 | 치푸에(동)

나이지리아 | 갈리나(연아연)
가나 | 뉴크안타(금)

코트디부아르 |
CI-11(석유)

카메룬 | 꼴로민(금)

적도기니 | Area D(가스)

탄자니아 | 킬로사(동)

마다가스카르 | 암바토비(니켈)

남아프리카공화국 | 블락플라츠(유연탄)

시에라리온 |
시에라리온(다이아몬드)

우즈베키스탄 | 수르길(가스), 나망간/추스트(석유), 앙그렌(유연탄)

영국 | 다나(석유), 캡틴(석유)

아일랜드 | FEL 2/94(석유)

모로코 | 엘포드(철)

아제르바이잔 | Inam(석유)

이라크 | 주바이르(가스), 만수리아(가스), 바지안(석유)

중국 | 포두영신(희토류), 북방동업(동)
파키스탄 | 발로치스탄(동)

카타르 | Ras Laffan LNG(가스)

사우디아라비아 | 선샤인레드(석재)
리비아 | 엘리펀트(석유)

차드 | 빈더나이리(금)

니제르 | 테기다(우라늄)

세네갈 | 티에스(인)

이집트 | North Zaafarana(석유)

오만 | 8(석유), LNG(가스)

예멘 | YLNG(가스)

베트남 | 11-2 & 11-5, 15-1(석유, 가스)

미얀마 | A-1 & A-3(가스), 캄티-파드몬(금)
라오스 | 나사방(동)

태국 | MRD(금)

필리핀 | 라푸라푸(동)

캄보디아 | 미못(금)

말레이시아 | 메라포(금)

스리랑카 | 네곰보(티탄철)

인도네시아 | SES(석유), 서마두라(석유), 파시르(유연탄)

동티모르 | B, C, E, H(가스)

호주 | GLNG(가스), 스프링베일(유연탄)

키르키즈스탄 | 칼톤(금)

몽골 | Nuurst Khotgor(유연탄)

파푸아뉴기니 | 타모(금)

대한민국 | 동해-1(가스)



러시아 | Tarkozinsko-Chegodaevskaia(석유), 우글레고르스크(유연탄)

필리핀 | 라푸라푸(동)

인도네시아 | SES(석유), 서마두라(석유), 파시르(유연탄)

동티모르 | B, C, E, H(가스)

호주 | GLNG(가스), 스프링베일(유연탄)

몽골 | Nuurst Khotgor(유연탄)

세계 속 우리의 자원영토
2011년 10월 현재 65개국, 499개 사업(2007년 44개국, 216개 사업)

캐나다 | 하베스트(석유), 북극 우미악(석유), 캡스톤(동)

파푸아뉴기니 | 타모(금)

뉴칼레도니아 | 누메아(니켈)

뉴질랜드 | PEP38451(석유)

미국 | 앤커(석유), 이글포드(석유), 로즈몬트(동)

멕시코 | 볼레오(동)

코스타리카 | 공고라(유황)

베네수엘라 | 오나도(석유), 오리노코(알루미늄)

콜롬비아 | CPE-7 & CPO-4(석유), SSJN-5 & VIM-2(가스)

에콰도르 | 이사벨(금)

브라질 | MMX(철)

볼리비아 | 포토시(연아연)

칠레 |  엔엑스우노(리튬), 산토도밍고(동)

아르헨티나 | 살데비다(리튬)

파나마 | 꼬브레파나마(동)

페루 | 56 & 88(석유), 사비아 페루(석유), 콘데스터블(동)

대한민국 | 동해-1(가스)



Part 1. 

자원전쟁 속 우리의 현실

1. 이미 시작된 자원전쟁

“새로운 냉전시대,  

세계는 자원확보 전쟁 중”

2. 우리는 자원빈국입니다

“에너지 소비 총량의 96% 수입, 

자원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3. 해외 자원개발, 지속 가능한 성장 원동력

“자원전쟁에서의 생존, 

해외 자원개발이 정답입니다” 

Part 2.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노력

Case 1. CHINA

“산유국에서 자원수입국으로 전환, 

중국의 공격적인 자원 사냥”

Case 2. JAPAN

“일본 정부, 자원개발 전문 기업과 함께 

해외 자원개발 주도”

Case 3. INDIA, MALAYSIA

“산유국으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



Part 3.

글로벌 자원전쟁, 한국의 승부수는?

1. 자원 외교, 새로운 역사의 초석

“대한민국의 내일, 자원 외교로 열어갑니다”

2. 공기업 대형화로 추진력 강화

“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자금조달, 

리스크 분산이 성공의 열쇠”

3.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

“무한 자원 경쟁시대, 

실수요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

Part 4.

넓어지는 대한민국 자원영토

1. 자주개발률, 획기적으로 상승

2. 정상급 외교로 유전개발 분야의 프리미어리그 UAE 진출

 

3. 세계 3위 원유 매장국 이라크 대형유전 개발

4. M&A를 통한 지역별 거점 확보와 역량 강화

5.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가스 개발 성공

6. 산업자원 동반진출을 통한 성공 모델 구축

7. 우라늄 자주개발 물량 최초 확보

8. 미래 핵심 산업의 필수 원료, 희유금속 집중 확보

9 . 이제는 대규모 사업으로 승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궁금증 Q&A 10

1. 자원외교로 체결한 MOU, 대부분 실패했다?

2.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개발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면 된다?

3.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은 당장 도입이 어려워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4. 해외 자산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있다?

5. 해외 자원개발로 공기업 부채만 크게 늘었다는데?

6. 투자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데?

7.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실패했다?

8. 해외 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

9. 탐사성공률이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

10. UAE 유전개발사업 진출은 

단순한 참여 응모권에 불과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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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파시르 유연탄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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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자원전쟁 속 

우리의 현실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

국내 소비 에너지 수입 의존도 96%

2011년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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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개발국들의 경제 발전으로 자원 수요가 급증, 

자원확보 문제는 대부분 국가의 최상위 아젠다입니다

자원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자원수요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문제는 최상위 아젠다입니다. 

자원, 세계 경제 판도를 바꾸는 지표가 됩니다

자원은 이제 국가간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세기 

냉전의 단초가 이념의 갈등이었다면, 21세기의 냉전은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 문제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개척지역이 많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은 자원의 전쟁터입니다. 아프리카는 과거 

미국과 유럽이 독차지하는 자원 보고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저금리 차관과 

인프라를 앞세워 자원을 선점하고 있으며 일본과 인도 등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도 철광석, 리튬 등을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이미 

시작된 

자원전쟁

“새로운 

냉전시대,  

세계는 

자원확보 

전쟁 중”

| 자원 무기화•자원 민족주의 현황 |

*

| 중국 |

•일본에 대한 
희토류 공급 중단(2010. 9)

•희토류 자원세 
10 ~ 20배 상향 조정(2011. 4)

•수출세 인상, 수출할당량 삭감, 
수출 허가대상 품목 확대

| 베네수엘라 |

•국제 석유회사와 체결한 
기존 운영 계약 무효화

•정부가 51% 이상 지분을 
갖는 합작기업 설립, 
합작기업은 생산물량 
전략을 국영기업에 
판매토록 의무화 

•탄화수소법 개정. 유개발 
로열티를 순이익의 
33.3%로, 소득세를 
50%로 인상(2005)

| 볼리비아 |

•석유ㆍ천연가스 
사업권을 국영석유회사 
양도 의무화

•일일 가스생산량 1cf 
이상 기업은 이윤의 
82%를 세금 납부

| 중동 |

•자원국유화 원칙 고수

| 알제리 |

•지분의 
50% 이상 
국영기업 보유 
의무화

| 호주 |

•광물자원 개발 순이익금에 대해 
30 ~ 40% 조세 부과 예정
(2012. 7)

| 이란 |

•세계 원유 수송량의 40%가 
통과하는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협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대규모 가스전을 국영기업에 우선 할당(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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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Rare earth resources):
희토류란 희귀 광물의 한 종류로서 란탄(lanthanum), 세륨(cer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등의 
원소를 일컫는다.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삼파장 전구, LCD 연마
광택제, 가전제품 모터자석, 광학렌즈, 전기차 배터리 합금 등의 제품을 생산할 때 쓰인다.

*

오늘날 자원은 무기화 되고 있습니다  

자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급과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희소성과 편재성을 이용하여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 1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가스 분쟁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분쟁은 그 좋은 예입니다.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가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중요 수송로인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스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체불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연료 공급이 전면 중단되자 해당 국가의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겼으며 겨울철 난방 대란까지 일어났습니다. EU는 현재 매년 가스 수요의 약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핀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은 가스의 100%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을 만큼 EU 국가들의 러시아산 가스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사건은 자원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례 2     |     중국의 對 일본 희토류 공급 중단 사건

2010년 9월,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감행한 사건 역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는 최대 소비국으로서, 수입이 중단되면 첨단 제품의 부품 공급망이 타격을 입는 산업구조입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관계에서의 자원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자원 민족주의가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 무기화’ 현상과 더불어, 자원부국들은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원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원 국유화, 국영기업 우선 배분, 조세부과, 수출·생산 제한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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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해외 의존형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로 인해 에너지·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원이 국민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우리 산업 내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 생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희유금속을 들 수 있겠습니다. 희유금속은 대체제가 없는 자원인 만큼 그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리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원 가격 상승?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변수 

2010년 한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에 총 1,20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전 산업 분야 

총 수입의 28.6%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자원 가격의 상승은 무역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출경쟁력까지 저하시키게 됩니다.

| 에너지 수입 현황 |

※ 6대 전략광종인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

|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경제민감도 |

2.

우리는

자원빈국

입니다

“에너지 

소비 총량의 

96% 수입,

자원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10’05

28.6

25.5

666.7 1,216.5

에너지 수입액(단위: 억 USD)

총수입 중 에너지 수입 비중(단위: %)

수출 경쟁력
약화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막대한 외화 유출

유가 배럴당
10달러 상승

자원 수입가격
10% 상승

GDP 1% 규모의 무역수지 악화 발생
(’10.12, 모건스탠리)

전 산업 생산비는 평균 1.2%,
제조업은 1.7% 증가(’11.5, 산업연구원)

u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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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에너지 수급의 급격한 변화와 가격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해법은 바로 ‘해외 자원개발’입니다.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국지적 요인에 따라 

자원공급이 제한될 경우 직ㆍ간접적 자원 도입을 통해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수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해외 자원개발 투자수익을 확보

함으로써 국제수지 악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며 단순히 금전관계만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자원부국들과의 오랫동안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가능

합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뿐 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자원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 

해외

자원개발, 

지속 가능한 

성장 원동력

“자원전쟁에서의 생존, 

해외 자원개발이 

정답입니다”

베트남 15-1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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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노력

21세기 경쟁력의 원천은

에너지 자원.

자원 보유국조차도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자원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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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hina

중국,

자원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

“산유국에서 

자원수입국으로 전환, 

중국의 

공격적인 자원 

사냥”

중국은 9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은 세계의 자원 시장 질서를 단시간에 변화시켰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아프리카에 집중되는 중국의 자원 외교

현재 중국 정부는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수 차례 아프리카를 순방했고, 상하이협력기구,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등 다자간 협력 채널을 통해 아프리카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 국영 기업을 통한 공격적 투자

중국은 2011년 전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4개의 국영기업을 통해 적극적인 자원 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석유기업(National Oil Company, NOC)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가격이 

저렴해진 해외 광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석유

및 가스광구 지분 매입에 약 476억불을 투자했습니다.

| 해외 석유ㆍ가스 개발 투자 금액 (‘09 ~ ‘10, IEA) |

중국
476억불

한국
117억불

(중국의 약 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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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영 석유기업 규모 (’11 포춘 ‘세계 500대 기업’ 선정 결과) |

※ 참고: 삼성전자 22위, 포스코 161위                    

M&A 분야에서도 2002년 이후 전 세계 43개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2009년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M&A 규모는 182억불로 전 세계

M&A 규모(1,440억불)의 13%, 전 세계 국영 기업 M&A 규모(300억불)의 61%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지분 매입 대상 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전통 석유ㆍ가스 개발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국 국영 석유기업의 M&A 현황 (‘09) |

기업 세계랭킹

CNPC** 6

Sinopec* 5

Sinochem**** 168

CNOOC*** 162

중국의 해외 M&A 규모 중국의 해외 M&A 규모

전세계 M&A 규모 전세계 국영기업의 M&A 규모

1,440억불 

182억불
(전세계  M&A 규모의 13%)

300억불

182억불
(전세계 국영기업 M&A 규모의 61%)

Sinopec: 현재 중국 내 석유관련 유통 등을 총괄중인 중국 제2대 국영 석유기업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중국 최대의 국영 석유기업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중국 국영 석유기업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됨
Sinochem: 중국 내 화학공업산업 시장의 60% 를 차지. 전세계 70여개 자회사를 보유한 화학공업 기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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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계약을 통한 장기 구매권 확보

중국은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여 유전 지분 매각을 꺼려하는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자원에 대한 장기 

구매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770억불의 자금을 해당국가에 장기 저리로 제공하여 1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중국의 대륙별 해외자원 투자 현황 |

 

| 중동 |

•CNPC 
사우디아라비아국제석유투자회사와 원유수송파이프라인 
시공계약체결(32억9000만달러, 2008년12월)

| 오세아니아 |

•우쾅그룹
호주대형광업그룹 OZ Mineral 인수(17억달러, 2009년 2월 16일)

•중국 납ㆍ아연생산 기업 Nonfemet
호주 금속광채굴기업 페릴라사 인수(2억위안, 2009년 2월)

•화이링그룹(Chinavalin)
호주 3대광산업체 FMG 지분(17.4%) 인수(12억7180만달러, 2009년 5월)

| 유럽연합 |

•Sinopec
스위스 석유기업 아닥스 인수(최소 73억달러, 2009년 6월)

| 아프리카 |

•중국알루미늄공사
기니 철광개발산업 지분 44.65% 인수(1.35억달러, 2010년 3월)

•중국정부
가나에 석유가스개발시설 등 인프라 건설 차관제공(130억달러,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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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원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EA는 향후 5년간 전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의 50%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그 만큼 우리나라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북미 |

•Sinopec
캐나다 석유회사 TYK 인수(15억달러, 2008년 12월 15일)

•우한철강그룹(WISCO)
캐나다 철광석 개발업체 톰슨사 지분(19.9%) 인수(40억달러, 2009년 3월 31일)

•철도건설공사와 통링비철금속그룹 등 2개사
캐나다 광산업체 코리엔테 리소스 인수(42억7400만위안, 2010년 5월 29일)

| 남미 |

•우한철강
브라질 광산업체 MMX지분(21.52%)인수, 6억t 철광석 확보(4억달러, 2010년 2월)

•중국국가개발은행
브라질 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에 석유현물공급조건으로 차관 제공(100억달러, 2009년)

•Sinopec
스페인 석유기업인 렙솔의 브라질 자회사 지분 40%를 매입(71억달러, 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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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자주개발 목표 설정과 메이저 자원개발 기업 육성

일본의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은 2004년 이후 22%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에너지 기본계획을 개정, 2030년 목표를 40% 이상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자원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과 민간기업 합병으로 탄생한 Inpex를 일일 생산규모 70만 배럴의 지역 

메이저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석유ㆍ가스 확보뿐만 아니라 석탄ㆍ동ㆍ아연ㆍ희유금속 등 광물자원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0년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시 현재 약 40% 수준인 석탄 자주

개발률을 2030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이고, 동ㆍ아연의 자급률**은 80%, 희유금속의 

자급률은 50%를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ODA(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투자금의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자원에너지종합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보전하는 등 민간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일본 화석에너지 자주개발률 |

※ 화석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30년 현재(약 26%) 대비 2배로 증가

Case 2.

Japan

일본,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다!

“일본 정부, 

자원개발 전문 

기업과 함께

해외 자원개발 

주도”

현재

22%

40%

현재’30

40% 이상

60% 이상

’30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석탄 자주개발률

자주개발률 = 국내외에서 확보한 생산량 ÷ 수요량 × 100
자급률 = (국내 생산량 + 해외 자원개발 도입물량 + 재활용) ÷ 수요량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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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India,

Malaysia

국영 기업이 

주도하는 

자원개발로

경제 부흥을 

꿈꾸다

“산유국으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산유국으로서 자국 석유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 기술,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 자원개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접국인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ONGC 등 국영기업의 해외자산 인수를 

위해 2010년부터 10년간 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투자위험이 큰 개도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석유기업들의 국내 유전 개발 참여를 유도하여 경영 효율성, 기술 확보 등 내적 

성장도 꾸준히 이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영 석유사 Petronas는 짧은 자원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Shell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회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장(2010년 기준 일일 

생산량 180만 배럴), 말레이시아 자원개발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 Petronas 해외 석유ㆍ가스 생산량 |

(단위: 만b/d)

43.23

63.9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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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파시르 유연탄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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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글로벌 

자원전쟁,

한국의 

승부수는?

이제 해외자원 개발 역사 30년.

메이저기업, 거대 국영기업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감한 전략을 통해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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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 외교,

새로운 

역사의 초석

“대한민국의 내일,

자원 외교로 열어갑니다” 

우리나라 자원개발 역사는 30년 남짓. 기술, 경험, 인력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메이저 기업, 거대 국영기업과의 경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바로 ‘자원 외교’

입니다.  

1. 높아지는 진입 장벽, 자원 외교로 완화

자원 확보는 정상급 자원 외교로 큰 물꼬를 트고 장관급 협의, 자원

협력위원회, 해외 공관 등을 활용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를 쌓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원 외교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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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한국가스공사, 이라크 대형광구 지분 확보

가스공사, 생산 규모 부족에도 불구, 정상간 협력의지로 4개 광구 

지분 확보    

한국가스공사는 이라크 정부가 정한 ‘일일 생산량 20만 배럴 이상 

규모 기업’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양국 정상간 양해

각서(‘09. 2월) 체결 후, 4개의 대형광구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가스공사가 1 ~ 3차 이라크 유전개발 

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총 14개 광구 중 4개 광구에 참여하는 

특별한 혜택을 얻은 것은 양국 정상간의 협력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례 2     |     정상급 외교, UAE 유전개발 진출의 교두보

UAE는 전세계 석유 매장량 6위의 핵심 산유국!

아부다비에만 10억~100억 배럴 규모의 대형 광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UAE는 주요 산유국 중 정치ㆍ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최적의 

투자환경을 지닌 곳 입니다.

자원 개발 참여 기회 조차 없던 한국

UAE는 1930년대 일찍이 기득권을 선점한 소수의 메이저 석유 개발사와 

1970년대 진출한 일본 기업 외에는 외국 기업의 진출 사례가 전무하며, 

그간 우리나라에는 참여 기회 자체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유전개발 참여

지난 2009년 아부다비 원전 수출 이후 상호 신뢰가 공고해지면서, 

양국은 ‘100년 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정상급 회담을 통해 UAE가 개발을 예정하고 있던 3개 

미개발 광구에 대한 개발권을 우리나라에 주기로 약속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 개발 참여 기회를 보장 받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 석유 메이저 회사만 진입해 있는 UAE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가간 지속적인 신뢰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남아공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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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 미개발 지역 적극 공략

해외 자원개발의 핵심은 유망 자원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 연구와 탐사를 진행하여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례     |     볼리비아와의 협력을 통한 리튬 자원 확보

우리 정부는 이차 전지의 필수원료인 리튬의 최대 매장국(540만톤) 볼리비아 진출을 

위해 특사 외교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1년 7월 리튬 배터리 합작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볼리비아와 리튬 배터리 합작사업 MOU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리튬 자원확보를 위한 기회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 정상급 자원외교 주요 성과 |
| 중앙아시아 |

•잠빌 광구 탐사계약 체결(카자흐스탄, 2008년 11월)
•서페르가나-취나바드 광구 탐사계약 체결(우즈베키스탄, 

2010년 2월)
•수르길 가스전 개발 연계 화학플랜트 건설 계약 체결

(우즈베키스탄, 2011년 8월)

| 아프리카 |

•잔드롭스드리프트(희토류) 투자기본계약 체결(남아공, 2011년 7월)
•희토류 가공기술 협력 MOU(남아공, 2011년 7월)
•PML(코발트) 투자기본계약 체결(DR콩고, 2011년 7월)
•무소시 동광 개발을 위한 협력 MOU(DR콩고,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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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 외교 확대 통한 미래자원 확보 기반 구축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자원부국들과의 다각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 외교 

노력은 10년, 20년, 30년 후에라도 자원 확보 성과로 그 결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 남미 |

•리튬 배터리 사업 협력 MOU(볼리비아, 2011년 7월)
•페로밤바(철광) 탐사계약 체결(2011년 5월)

| 중동 |

•쿠르드 지역 5개 탐사광구 광권계약 체결(이라크, 2008년 11월)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 협정 체결(이라크, 2011년 4월)
•석유ㆍ가스분야 개발협력 MOU 체결(UAE, 2011년 3월)
•3개 미개발 광구 유전개발 HOT(UAE, 2011년 3월)

| 대양주 |

•코카투社(석탄) 지분인수 계약 체결(호주, 2009년 3월)
•볼리아 탐사사업 합작계약(호주,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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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대형화로 

추진력 강화

“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자금조달, 리스크 분산이 

성공의 열쇠”

자원개발은 대규모의 자본,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성공할 경우 수익 규모가 매우 크지만 그만큼 투자 위험도 높은 사업

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ㆍ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해외 에너지 개발 전문 기업과의 M&A, 유망 자산 

인수를 통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두성호 원유 산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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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기업 |

| 석유공사 대형화 실적 |

| 광물공사 대륙별 거점기업화 추진계획 |

석유공사의 대형화 전략 사례

정부는 2008년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수립, 석유공사가 메이저 기업, 

경쟁국 국영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의 핵심 내용은 2012년까지 일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략지역의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업과 유망한 대형 자산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대형화 실적

그 결과, 2010년 말 석유공사 생산규모는 일일 18만 배럴수준까지 

증가했으며, 2011년 말에는 23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공사는 2012년까지 계획된 대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수 

기업과 기존 보유 자산의 생산성을 높이고 철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유망 자산을 신규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석유기업으로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탐사역량 강화, 기술력 제고, 부채 관리, 

인력확보 등 내실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광물공사의 자원개발 전문기업화 전략 사례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광업 메이저 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중심의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투자 중심의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

하고 전략광종의 자주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망사업 인수 및 대륙별 거점기업화 추진

광물공사는 자주개발이 부진한 동광에 대한 중점투자를 추진하여 

미주 동벨트를 구축하고 유연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호주 지역을 

공략하는 한편, 아프리카에서 희유금속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대륙별로 특화 광종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물공사를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육성하여 산업의 필수 

원료광물의 공급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Ankor사

캐나다 Harvest사

영국 Dana사

페루 Savia Peru사

카작 Sumbe사

카자흐스탄 Altius사

’08. 3

’09. 12

’10. 9

’09. 2

’09. 12

’11. 2

15

53.4

48

14.5

-

9

계약시점인수기업 인수 당시 생산(천 b/d)

’10’08 ’11(목표) ’12(목표)’09

13억

20억

11.3억

8.8억

5.5억

생산규모(b/d)

매장량(배럴)

18만5.7만 23만 30만12.8만

미주 - 동

아프리카 - 희유금속

호주 - 유연탄

캡스톤 등 7개 사업

암바토비(마다가스카르) 등 4개 사업

스프링베일 등 13개 사업

추진사업 현황대륙별 거점기업화

희유금속 확보기지
유연탄 공급기지

미주 동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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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

“무한 자원 경쟁시대, 

실수요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 

자원개발은 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집념과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이 미래 유망성과 잠재력이 

큰 지역은 어디든지 진출하여 자원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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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자원개발 사업 분야 및 진출 국가

2008년 이후 총 265개 사업(석유ㆍ가스 92개, 광물 173개)에 신규로 

진출, 2010년 말 현재 65개국에서 46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외자원개발 참여사업 현황 |

(단위: 건)

2. 실수요 기업 중심으로 안정적 자원확보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융자,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

공사를 통한 금융지원,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 공기업의 공동

투자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상승 완충 능력이 경쟁력과 직결되는 실수요 

기업의 자원개발을 집중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10년 민간기업의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규모는 13.9억 달러로 2007년 5.1억 달러 대비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 광물분야 민간기업 투자 규모 |

(단위: 백만 USD)

민간 기업의 투자 성공 사례

SK이노베이션은 2000년부터 7.5억 달러를 투자한 브라질 유전개발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24억 달러에 매각(’11. 7월)하고, 

매각 대금 전액은 자원개발에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금을 지원하여 

탐사에 성공하고, 그 성과를 활용해 유망 사업에 재투자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우인터내셔날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에 진출하여 3개 가스전에서 

4조 5천억 입방피트(원유 환산 시 약 8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과거 프랑스 토탈社 등 메이저 기업들조차 7회에 

걸쳐 시추작업을 진행하고도 개발에 실패했던 곳 입니다.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에서 정부의 성공불융자를 활용해 새로운 탐사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3개 광구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자원 생산단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07 ’10

286 469

’07 ’10

513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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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넓어지는

대한민국

자원영토

30년, 대한민국 해외 자원개발 역사는 짧지만 

그 성장 속도와 성과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치밀한 전략

과감한 투자

폭넓은 외교

대한민국이 자원빈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튼튼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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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개발률,

획기적으로 상승

| 이전 정부 VS 현 정부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비교 |

(단위: %)

| ’07 ~ ’10년간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액) 실적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 해외 자원개발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10% 돌파, 생산량 3배 증가

20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은 2010년 10.8%를 

기록하여 최초로 두 자리 대에 진입했으며, 생산량은 2007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자주개발률이 1.4%p 증가(’02년 2.8% → ’07년 4.2%)에 

그치고, 일본도 최근 2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증가세입니다.

자주개발률은 비정상적인 자원 가격 급등, 공급 제한 등과 같은 

자원시장 교란 시에도 우리나라가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원

확보 수준을 나타내며, 자주개발률이 상승할수록 위기 완충 능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급상승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자주개발률이 2007년 18.5%에서 2010년 

27%로 급상승했으며,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리튬과 

희토류 등 新전략광물도 2010년 8.5% 자주개발률을 달성했습니다. 

자주개발액(단위: 억 USD)

자주개발률(단위: %)

’07 ’08 ’09 ’10

18.5

39.4

23.1

62.1

25.1

54.0

27.0

81.1

현 정부

이전 정부

’02 ’10 ’12(목표)’07

2.8
4.2

10.8

20

자주개발률이란?
자주개발률은 자원의 수급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채택,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량 
대비 우리 기업이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다.

자주개발률 = (국내기업이 확보한 자주개발물량 = 생산량 × 지분율) ÷ 수입량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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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석유 매장량 6위인 UAE는 중동의 핵심 산유국으로, 대형 

광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득권을 선점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메이저 기업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 기업의

자원개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원개발 분야의 프리미어리그입니다.  

100년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 유전 개발권 확보

2009년 아부다비 원전 수출을 계기로 상호 신뢰가 돈독해짐에 따라 

양국은 100년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었고, 정상외교를 계기로 3개 미개발 광구에 대한 개발권과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개발 참여 기회를 보장받았습니다. 

전 세계 메이저 기업들만 진출해 있는 UAE에 자원개발 역사가 짧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자원외교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 UAE 진출국가 연혁 |

한국은 4대 메이저(1939년) 및 일본기업(1971년) 이후 40년 만에 UAE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

2.

정상급 외교로 

유전개발 분야의 

프리미어리그 

UAE 진출

| UAE 석유산업 현황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0. 6월)

1939 1971 ⇠  40년  ⇢ 2011

한국 진출일본기업
진출시작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진출

미국
영국

영국/네덜란드

프랑스

•원유매장량 세계 6위(약 980억 배럴)

•주요 산유국중 정치ㆍ경제 가장 안정

•생산단가 낮아 경제성 양호

•석유법제 및 운영 투명

•외국자본에 친숙하여 사업환경 최상

중동(57%)

총 매장량:
1.3조 배럴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북미

아시아

UAE(7%)



대한민국,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34

이라크는 세계 3위 원유 매장국으로서 2017년까지 일일 1,200만 배럴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라크는 얼마 남지 않은 ‘이지 오일’ (easy oil: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질 좋은 원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1. 이라크 쿠르드 지역 대형광구 탐사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2008년부터 쿠르드 지역 

5개 광구에서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탐사 시추를 

추진하여 상업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입니다.

2. 유전입찰을 통한 대규모 매장량 확보

한국가스공사는 주바이르(‘09. 6), 바드라(’09. 12), 만수리아(’10. 10), 

아카스(‘10. 10) 등 대형 유전과 가스전에 진출하였습니다. 

특히, 주바이르 유전은 매장량 63억배럴의 초대형 유전(가스공사 

지분 18.75%)으로, 2011년 8월 기준 일일 25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

세계 3위 

원유 매장국 

이라크 

대형유전 개발

이라크 바지안 광구 탐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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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를 통한 

지역별 

거점 확보와 

역량 강화

| 미주 동벨트 현황 |

M&A는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규모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자원개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 개발 경험이 많고 제도에도 익숙한 기업을 인수하게되면, 이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략적인 M&A를 통해 북미, 남미,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으로 자원 생산 거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1. 한국석유공사, 6개의 해외 전문기업 인수

한국석유공사는 2008년 1월 미국 Ankor社 인수를 시작으로 총 

6개의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북미(미국 Ankor社, 캐나다 

Harvest社), 남미(페루 Savia-Peru社),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Sumbe社, Altius社), 유럽·아프리카(영국 Dana社) 등 전 세계에 

걸쳐 지역별 거점을 마련했으며, 약 2천 명에 이르는 자원개발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석유공사는 2012년까지 일일 

생산량 30만 배럴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2. 한국광물공사, 캐나다 동광개발 기업 인수

한국광물공사는 자주개발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동광 확보를 

위해 미주 지역에 대규모 동광을 다수 보유한 캐나다 기업 Cap-

stone(캡스톤)社와 FWM(파웨스트마이닝)社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미주지역을 관통하는 동벨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생산사업: 1

구리벨트

개발사업: 4

조사사업: 2

계: 7

캐나다 | 캡스톤

미국 | 로즈몬트

멕시코 | 볼레오

파나마 | 꼬브레파나마

페루 | 마르코나

볼리비아 | 꼬로꼬로

칠레 | 산토도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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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에서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한 

모잠비크 북부 해상 광구에서 초대형 천연가스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스량만 총 22.5Tcf(약 5억1천만 톤) 수준으로, 가스

공사는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5,100만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1년 반 동안 소비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자원량은 1개 탐사정만 시추한 결과로, 2013년 1월까지 추가로 

3개 탐사정을 시추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가스 발견 물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성과는 미개척 지역인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스 부존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자주개발률 제고와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모잠비크와 체결한 ‘LNG액화플랜트ㆍ배관 건설ㆍ

수송ㆍ도입 등 연관분야 협력 MOU(2010년 11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에서 거둔 놀라운 결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묵묵히, 과감하게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부터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성과가 모여 대한민국은 에너지 독립국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 모잠비크 해상광구 |

5.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가스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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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자원 

동반진출을 통한 

성공 모델 구축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에너지 수입국. 하지만 자원 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탄탄한 제조업과 IT기술 등 뛰어난 산업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보유국과 상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 산업자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이라크 유전개발-경제재건 연계 협력

2011년 4월 체결한 “한ㆍ이라크 경제ㆍ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은 산업자원 협력의 성공모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라크 

유전개발 진출과 더불어 비상 상황 시 최소 일산 25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공급받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STX중공업이 총 30억불 규모의 디젤발전기 건설 계약을 체결

(2011년 5월)했고, 한화건설은 이라크 정부와 총 72.5억불 규모의 

주택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합의서(MOA)를 체결(2011년 5월)하여 

이라크의 경제 재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라크와의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한ㆍ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개발-플랜트 건설 협력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시 우리 기업들이 

아랄해 인근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연계하여 가스화학플랜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사업비 40억불 규모에 

달하는 ‘수르길 프로젝트’는 한ㆍ우즈벡간 대표적 협력 사업으로, 

자원과 산업기술을 결합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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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은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원전의 운영을 위한 

필수 연료로서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해외 

우라늄 광산개발에 주력한 결과, 2009년 최초로 자주개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1. 캐나다 우라늄 광산 개발 참여

한국전력은 2009년 캐나다 데니슨 우라늄 광산 개발에 참여하여 

최초로 연간 135톤 규모의 우라늄 자주개발물량을 확보하였고, 

단기간 내에 3.4%(2010년말 기준)에 달하는 자주개발률을 달성

하였습니다.

2. 가속 상승하는 우라늄 자주개발률

캐나다 데니슨 사업 외에도 우라늄 광산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자주개발 역량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수원은 

니제르 테기다(11년 생산), 이모라렝(13년 생산) 사업에 진출하여 

생산,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호주 등지

에서도 탐사사업을 진행중에 있어 우라늄 공급여건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 원전 발전 비중과 우라늄 자주개발률 현황 |

(단위: %)

7.

우라늄 

자주개발물량 

최초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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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래 

핵심 산업의 

필수 원료, 

희유금속 

집중 확보

희유금속*은 IT, 녹색산업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원료 광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원의 희소성과 비대체성 등에 따른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은 자원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희유금속 산업 종합대책(’09.10), 희유금속 안정적 

확보 방안(’10.10) 등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

했습니다. 특히 신산업 연계성이 높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리튬, 

희토류**를 新전략광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리튬, 국내 수요의 6배 규모 확보

2차 전지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 칠레ㆍ아르헨티나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수요의 6배 규모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2014년부터 칠레 엔엑스우노 광산에서 연간 4만톤,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광산에서 연간 1.2만톤을 생산하여 반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인 볼리비아와도 정상급 자원외교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연구

협력에서 출발, 리튬 사업화 협력을 거쳐 배터리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향후 양국의 협력 사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우유니 리튬개발 및 산업화 연구 MOU(’09. 8, 특사 방문)”

“볼리비아 리튬 소재산업 협력 MOU(’09. 8, 특사 방문)”

“리튬 산업화 협력 MOU(’10. 8, 볼리비아 대통령 방한)”

“리튬 배터리 사업 협력 MOU(’11. 7, 특사 방문)”

2. 희토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사업 확대

희토류는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희토류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드리프트 탐사 사업에 진출하여 개발 지역을 다변화하고, 

중국 포두영신 개발사업을 통해 희토 영구자석 1,500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희유금속(Rare Metal):
희소성과 편재성이 있어 조기 고갈의 위험과 공급 불안정성이 큰 원소로 국내에서는 리튬, 희토류, 인듐 등 35종을 총칭
희토류는 희유금속의 한 종류로 스칸듐ㆍ이트륨 및 란탄계열 15개 원소 등 총 17개의 원소를 총칭하며, 형광체(TV, 형광램프),
연마재(반도체, 디스플레이), 영구자석(전기차, 풍력터빈) 등의 원료로 사용

*

**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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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제는 

대규모 

사업으로 승부

과거 우리 기업들은 투자 역량 미흡,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주로 

소규모 사업에 단순 지분투자 형태로만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여건이 급변하면서 소극적인 투자로는 자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일일 생산량 1만 배럴 이상 대형 프로젝트 추진

2007년까지 추진된 해외 석유ㆍ가스개발 사업 중 우리 측이 확보한 

물량이 일일 1만 배럴 이상인 사업은 베트남 11-2, 베트남 15-1, 

리비아 엘리펀트, 페루 Camisea 등 4개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확보한 총 물량이 일일 12만 배럴에 불과했으므로 

작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지분참여 형태의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일일 생산량 1만 배럴 이상 사업이 10개로 

증가하였으며, 캐나다 Harvest(일일 5.1만 배럴), 영국 Dana(일일 

4.9만 배럴) 등 일일 생산량 5만 배럴 수준의 대형 사업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자주개발물량 1만 배럴 이상 광구 현황 |

(단위: 천b/d)

10개

예멘 마리브 LNG

베트남 11-2

페루 Camisea(88)

베트남 15-1

미국 ANKOR 해상
베트남 11-2

4개

페루 56
리비아 엘리펀트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베트남 15-1

카타르 Ras Laffan
페루 Cami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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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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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23.66

26.19

31.08

48.66

51.48 캐나다 Harvest社

영국 Dana社

영국 Dana 해상 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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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광물의 대규모 사업 확보

꼬브레파나마 동광 개발,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 유연탄 개발, 

브라질 MMX 철광석 개발 등의 대형 사업을 확보하여 산업원료 

광물의 수급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꼬브레파나마 동광(개발) |

연 255천톤 확보(’10년 자원확보량 61.3천톤의 약 4배)

(단위: 천 t)

| 인니 바얀리소스 유연탄(생산) |

연 5백만톤 확보(’10년 자원확보량 111.2백만톤의 9.3%)

(단위: %)

| 브라질 MMX 철광(생산) |

연 120만톤 확보(’10년 자원확보량 930만톤의 13%)

(단위: %)

꼬브레파나마 동광10년 자원확보량

255

61.3

10년 자원확보량 인니 바얀리소스 유연탄

9.3

브라질 MMX 철광10년 자원확보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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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궁금증 

Q&A 10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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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투자 위험도가 매우 높고 

최종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한 계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원외교는 당장의 성과 외에도 

우리 자원개발의 외연을 넓히는 목적도 크기에

손에 잡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오해와 진실에 대한 모든 것을 

진정성을 담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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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원외교로 

체결한 MOU, 

대부분 실패했다?

1. 심층 탐사결과 유망성이 낮아 종료 : 9건

MOU를 통해 상대국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공동탐사를 진행하였으나, 

유망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1) 칼믹공화국 석유개발 협력 MOU(러시아, ’08. 9)

2) 신규 3개 광구 공동평가 MOU(우즈베키스탄, ’09. 5)

3) 광물자원 탐사협력 MOU(우즈베키스탄, ’08. 5)

4) 광물자원 탐사협력TOR(아제르바이잔, ’08. 5)

5) 우라늄 공동탐사 MOU(페루, ’08. 11)

6) 찜칼타사이 공동탐사계약(우즈베키스탄, ’09. 5)

7) 우라늄 공동개발 MOU(나미비아, ’10. 3)

8) 망간 공동개발 MOU(남아공, ’10. 3)

9) 동광공동개발 MOU(볼리비아, ’10. 6)

2. 참여조건 협상 중 이견으로 종료 : 3건

1) 가스개발 협력 MOU(’09. 3)

2) 국영석유社 협력 MOU(’10. 4)

3) 우라늄 공동개발 MOU(‘10. 3)

3. 상대측 추진지연 등의 요인으로 종료 : 4건

1) 광물자원 개발협력 MOU(카자흐스탄, ’08. 5)

2) 알마릭 현대화사업 MOU(우즈베키스탄, ’09. 5)

3) 보쉐콜 동광 개발 MOU(카자흐스탄, ’09. 5)

4)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MOU(방글라데시, ’10. 5)

*

A1

자원확보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원

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기업들이 혼자 힘만으로 진출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외교 등을 통해 체결하는 MOU는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상대국이 보유한 평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존자원은 많지만 

아직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국가들과는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인력ㆍ기술ㆍ정보 교류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업 참여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대통령, 총리, 특사 

자원외교를 통해 총 22개국에서 69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중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지거나 양측이 MOU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한 

경우가 20건에 달합니다. 또한 추진방안을 협의 중인 사안이 33건

이므로 향후 더 많은 성과가 예상됩니다.

물론 MOU 체결 이후, 사업자료 분석, 탐사수행 결과 유망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재 16건*에 

불과합니다. MOU 체결 단계에서는 자료부족으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탐사 실시 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MOU 체결 이후에 

일부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해외 거대 메이저 기업의 

탐사 성공률이 20%대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원외교의 목적,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성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 미래를 위한 첫 걸음마저 내딛지 

않는다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원확보는 더 요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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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개발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면 된다?

A2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최근 자원 보유국들의 통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자원 보유국들도 일부 메이저 

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부와 연결된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 

지표에 민감한 민간기업의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특성상 규모와 역량이 취약한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업이 자원개발의 첨병이 되고, 

민간기업과 협력함으로써 해외 자원개발 동반 진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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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은 

당장 도입이 어려워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A3

해외 자원개발은 자원공급 제한, 가격 급등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생산량이 크지 않은 경우, 국내 자원 

도입에 따른 수송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를 생산지역에서 바로 처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장 도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비상 

상황에서 긴급히 필요로 할 경우 도입을 추진할 수 있고, 인근 지역

으로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자원개발 생산량을 늘려 미래 도입 

가능성도 높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원개발 투자를 축소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개발된 자원의 

국내 도입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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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해외 자산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있다?

A4

해외 자원개발 기업 M&A, 신규 광구 매입, 지분참여 등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가격은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공기업 자체평가 외에 

해외 유수의 컨설팅 회사와 함께 사업성과 기술성을 면밀하게 평가한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 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석유공사가 Harvest社를 인수할 때 컨설팅 그룹 메릴린치를 

통해 자산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수 대상의 현재 가치ㆍ기술력ㆍ

발전가능성ㆍ유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했으며 

총 인수가격(39.5억 달러)*은 자문사 메릴린치에서 제안한 인수가격

(39~43억 달러)의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즈** 등 해외 언론에서도 적정한 가격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총 인수가격 39.5억 달러 ⇨ 주식매입 18억 달러, 부채인수 21.5억 달러
FT(10.22일자)는 WTI 가격, 채굴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인수가격을 합리 적인 수준(“enviable price”)으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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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해외 자원개발로

공기업 부채만 

크게 늘었다는데?

A5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일부 증가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원개발 후발국인 우리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 경쟁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례로 석유공사는 2007년 앙골라 광구 입찰 시 생산규모가 미흡

(‘07년 당시 석유공사 생산규모 4만B/D)하여 참가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는 자국 유망광구 입찰에 최소 20만B/D의 

생산능력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자주개발률을 크게 

높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제는 전 세계에 자원개발 

거점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추진으로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영업이익*도 한층 개선되었으며, 성과가 가시화되는 2014년부터는 

부채비율도 점차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편 가스공사의 부채비율 

증가는 자원개발보다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도입가 인상분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쌓인 미수금**때문입니다.

| 공기업 영업이익 |

(단위: 억원)

가스공사 미수금: ’11. 10월 말 현재 미수금 총 4.2조원

*

**

’10 ’10’07

석유공사 광물공사

’07

2216,594

23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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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투자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데?

| 석유개발 프로젝트의 단계별 이익 흐름 (A광구 사례) |

A6

자원개발 사업 추진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가스공사가 초대형 가스전을 발견한 모잠비크 

사업의 경우, 2007년 사업 참여 여부 결정시 세계적인 자원평가 전문

기관인 RPS와 공동으로 유망성을 면밀하게 평가했습니다.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1년 반치인 5,100만 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추진사업의 유망성을 수시로 재평가

하면서, 필요 시 자산을 매각하는 등 투자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탐사(2~5년) – 개발(2~5년) – 생산

(10~30년) 단계를 거쳐 추진되며, 비용은 탐사, 개발단계에 집중되는 

반면 수익은 생산 단계 전 기간에 걸쳐 창출됩니다. 따라서 최근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투자회수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측면은 

있으나, 향후 생산이 본격화되면 안정적 수익 확보로 투자 회수율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20

1 2 3 54

탐사/평가

6 7 8 9

개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생산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종료

-10

0

10

20

30

40

X: 연차

Y: 연간이익(단위: 천만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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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실패했다?

A7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세계적 전문기관인 퍼그로 로버트슨社와 

공동으로 1년 이상 유망성 평가(‘07.2~’08.6)를 실시했으며, 탐사사업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사업은 2013년까지 탐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탐사진행 이후 결과를 종합하여 상업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5개 광구 중 바지안, 쿠쉬타파, 상가우 노스 등 3개 광구를 

각 1회씩 시추한 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가우 사우스, 하울러 

광구는 시추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 차례 시추작업을 거쳐 상업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탐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사업 실패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과거 영국의 경우 북해 유전 발견까지 약 33공을 시추하였으며, 

우리나라 동해 가스전의 발견에도 약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쿠르드 사업은 2013년까지 예정된 시추 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상업성을 면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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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개발 사업의 성공과 실패 |

자원개발은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각 단계마다 수 년 이상이 걸릴 뿐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높은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는 

고위험 사업입니다. 세계적 거대 에너지 기업인 BP와 엑손모빌 등도 탐사 성공률이 20~30% 수준이며 10% 수준인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 시에는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영국 북해 유전 사례

약 15년간 발굴, 총 33공 시추 끝에 대규모 유전 개발 성공

영국 북해지역은 원유 매장량 28억 배럴 및 일일 생산량 130만 배럴(2010년 말 기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규모 유전으로, 대표적인 

석유개발 성공사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70년 BP사가 영국 포티 지역에서 최초로 대규모 유전 발견 성공을 발표했을 당시, 이는 1950년 중반 본격 발굴에 나선 지 15년만의 

성과였으며 총 33공을 시추한 결과였다. 실제 영국 북해 원유매장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발표된 1938년을 그 원류로 보면 3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볼 수 있다.

2. 한국 동해 가스전 사례

국영 기업의 10여년 집념, 

외국 메이저 기업도 실패한 지역에서 개발 성공 

국내 최초 상업적 가스 생산에 성공한 동해-1가스전은 1970년대 조광권을 소유한 네덜란드 쉘 사가 석유탐사에 실패하고 철수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후 석유공사가 1988년부터 단독으로 시추작업을 전개, 1998년 6월, 13번째 시추에서 상업적 가스 발견에 성공했다. 

즉, 상업적 가스발견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10여년의 시간을 투자한 셈이다.

3.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개발 실패 사례

엑손모빌과 토탈社 같은 대형 기업도 투자 실패 경험 다반사

세계 최대 자원개발 회사인 엑손모빌은 지난 2007년 뉴질랜드 해상광구 탐사권을 획득한 후 3년간이나 탄성파 조사를 실시했으나 

자료 분석 후 결국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토탈社 역시 2007년 노르웨이 심해에서 탐사정 시추 작업을 했으나 건공으로 판명돼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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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해외 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

A8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추진은 각 기업들이 경제성 평가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정부는 기업이 희망할 경우 자원외교를 통해 

상대국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거나, 융자 제도를 통해 투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 특혜가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투자 대상국가와의 자원외교 시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행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KMDC社의 미얀마 사업의 경우,2010년

12월 한ㆍ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당시에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KMDC社 탐사권 허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자 경제협력의 의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며 특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정부의 융자지원의 경우도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그 지원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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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탐사성공률이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

A9

오랜 석유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메이저 석유개발 기업의 탐사 

성공률은 20~30%, 그보다 작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한 

독립계 기업은 15~20% 수준이며, 우리 기업들은 아직 이보다 낮은 

10~15% 수준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탐사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1981년 처음 석유개발을 시작, 짧은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고, 선진 기업에 비해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

입니다.

지역 전문성과 기술 노하우 적극 활용

정부는 앞으로 탐사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존에 인수한 

해외 피인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역 전문성, 우수인력 및 기술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구 전담 조직 운영

또한 우리 기업이 처음부터 유망성이 높은 탐사사업을 선별ㆍ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에 유망지역을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외 전문 인력 영입

그리고 10~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인적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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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UAE 

유전개발사업 진출은 

단순한 참여 응모권에 

불과한 것 아닌가?

A10

2011년 3월 UAE와 우리나라는 3개 미개발 광구에 대한 주요조건 

계약서(Head of Terms, 이하 HOT)와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HOT와 MOU는 칼리파 대통령 등 아부다비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 서명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UAE 정부가 기존에 

이와 같은 유전개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MOU를 타국과 체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억 배럴 이상의 UAE 아부다비 대형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은 것이며, 우리 측의 구체적 참여 방식과 

지역은 2014년부터 종료 예정인 UAE측과 석유 메이저 회사들 간의 

조광권 계약 재협상에 맞추어 결정될 예정입니다.

HOT를 체결한 3개 유전은 UAE측이 70~80년대 시추를 통해 원유 

부존을 확인하였으나, OPEC 생산 쿼터량 등을 감안해 개발을 미뤄온 

것으로, 석유공사 기술진이 평가(‘10. 8월)한 결과 5.7억 배럴의 

발견원시부존자원량(Discovered Petroleum Initially In Place)을 확인

했습니다. 향후 탐사 시추 및 상업성 평가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매장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